
2-1 일본 맥주시장의 변화

  주요내용 

 �아시아 맥주대국인 일본 맥주시장 감소 추세

-� �「아사히」,「기린」,「삿포로」등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일본 주요 맥주업체 5개사의 출하량이 11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ㅣ’15년 맥주·발포주·제3맥주 출하량ㅣ

(단위 : ㎘,%)

2015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오리온 5사 계

맥 주 1,350,240 660,985 313,842 371,607 23,921 2,720,594

전년대비 98.4 101.1 104.9 100.9 103.8 100.1

점유율 49.6 24.3 11.5 13.7 0.9 100.0

’14년 점유율 50.5 24.1 11.0 13.6 0.8 100.0

발포주 201,896 501,380 5,798 60,834 8,184 778,093

전년대비 98.4 99.1 83.6 123.4 92.3 100.3

점유율 25.9 64.4 0.7 7.8 1.1 100.0

’14년 점유율 26.4 65.2 0.9 6.4 1.1 100.0

제3맥주 501,410 633,904 525,976 201,334 18,207 1,880,831

전년대비 102.4 100.0 100.3 81.2 100.9 98.3

점유율 26.7 33.7 28.0 10.7 1.0 100.0

’14년 점유율 25.6 33.1 27.4 13.0 0.9 100.0

총 계 2,053,547 1,796,269 845,616 633,775 50,312 5,379,519

전년대비 99.3 100.2 101.8 95.2 100.7 99.5

점유율 38.2 33.4 15.7 11.8 0.9 100.0

’14년 점유율 38.2 33.2 15.4 12.3 0.9 100.0

-� �맥주는 전년 대비 100.1%로 19년 만에 조금 상승하였고, 발포주는 100.3%로 2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제3맥주가 98.3%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기능성 맥주류는 상승 추세

-� �기능성 맥주류의 총 판매 수량은 전년대비 111.6%인 약 6,493만 상자로 맥주시장 전체의 15.5%를 

차지함. 약 31% 신장한 기린맥주가 기능성 맥주의 약 45% 점유함

-� �그 중 발포주의 연간 판매 수량은 전년 대비 122.6%인 1,252만 8,000 상자로, 약 2.3배 매출이 증가한 ‘기린 

플라티나 더블’과 4월에 발매된 ‘스타일 프리’가 시장을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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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표시와 특정보건용 상품의 대두(무알콜 맥주)

-� �지방 및 당질 흡수 억제 등의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제품」인 ‘기린 퍼펙트 프리’, ‘아사히 

스타일 밸런스’ 및 「특정보건용식품」의 ‘삿포로 플러스 ’ 등의 제품 판매 확대 추세

ㅣ’15년 기능성 및 특정보건용식품 무알콜 맥주ㅣ

기린‘퍼펙트 프리’기능성표시 상품

- 지방의 흡수를 억제함
- 당질의 흡수를 완화시킴

아사히‘스타일 밸런스’기능성표시 상품

- 식사의 지방 흡수 억제함
- 식사의 당질 흡수 억제함

삿포로‘삿포로 플러스’특정보건용식품

- 당질의 흡수를 완화시킴

 �2026년 맥주류 과세액 통일화 움직임

-� �일본 정부 여당측은 11월 18일, 맥주류 음료의 주세를 2018년도부터 5년단위로 단계적으로 통일하여 

2026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맥주 회사와 협의 중임

-� �현재 일본에서 맥주류는 주세법으로 맥아 비율이나 원료에 따라 다른 과세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350㎖당 세금은 맥주가 77엔, 발포주가 47엔, 제3맥주가 28엔임

-� �2018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 차이를 축소하고 맥주와 발포주, 제3맥주의 세액 차이를 3단계로 축소

하여 55엔 정도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시사점

 �한국산 제3맥주는 일본 대형유통업체에 PB로 대량 수출되고 있는 효자상품으로 향후 주류세 통일 등으로 

수출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 수출업체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의 필요함

 �아울러 일본의 식품 소비 키워드가 ‘건강’, ‘미용’으로 당질 및 지방 흡수 억제 등 건강을 중시하는 맥주류 

상품이 지속적으로 발매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산 상품도 이와 같은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작성 : 도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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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 생활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공식품시장의 변화

  주요내용

 일본 생활스타일의 변화

- ‌�과거 일본 여성은 결혼 후 가정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었으나, 198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시행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차 증가하였고 1996년을 기점

으로 맞벌이 가구의 수가 전업주부 가수의 수를 앞서게 됨

- ‌�2015년에는 전업주부 가구 수 687만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 수가 1,114만 가구에 달함. 노동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취업률은 2005년의 58.1%에서 2015년 64.6%까지 점차 상승함

-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4년 9월 임시국회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여성 활약’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여성의 사회 진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ㅣ전업주부 가구 수와 맞벌이 가구 수의 추이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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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시장 품목별 변화

- ‌최근 5년간의 일본의 가공식품 시장규모를 전년대비 평균치로 정리한 분포도는 다음과 같음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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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일본

ㅣ품목별 시장동향 분포도ㅣ

0 10,000

설탕·감미료류

◀ 시장규모(소) 시장규모(대)▶

시장축소
▼

▲
시장확대103(%)

100(%)

97(%)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억엔)

수산가공품

농산가공품

유지가공품

밀가루류·분말제품 조미료류

주류

음료

과자류
빵·면류축육가공품

유제품

건강식품

인스턴트식품·레토르트식품·기타

냉동식품

<음료>

시장규모가 제일 큰 품목으로 최근 5년간 전년대비 평균치는 100.5%로 거의 보합 상태임. 하절기 열사병 

대책에 대한 의식 고조와 건강지향에 따른 토쿠호(특정보건용식품)제품의 소비, 귤맛 미네랄워터 등의 

가향수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임

<과자류>

초콜릿이나 견과류의 건강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어 시장은 확대 추세로 안정적임. 또한 CVS(편의점)나 

드럭스토어의 점포 수 증가, 인바운드 수요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장 확대중

<주류>

저출산과 고령화 및 젊은 층의 음주 문화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빵·면류>

일본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간편 편의식품인 빵과 면류의 시장은 확대 추세에 있음

 시사점
● ‌�냉동식품, 인스턴트·레토르트 식품, 빵·면류 등 간편 편의식품의 성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

해지면서 가정 내에서의 식사시간 단축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렇게 일본의 가공식품시장은 

식습관의 서구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임

 작성 : 오사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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